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지점명 2010년 김장시기 평년 김장시기 평년차

부산 1/10 1/10 0

울산 12/13 12/12 +1

부 ․울․경 2010년 김장시기 예상

○ 올해 김장시기는 대체로 평년과 비슷하겠으나, 지역적으로 시기는 크게

다르겠음.

○ 본격적인 영하의 기온을 나타내기 전의 김장시기는 경남내륙지역은

11월 하순, 경남동해안은 12월 상순~중순, 부산과 경남남해안은 12월

중순 또는 그 이후가 좋을 것으로 전망됨.

□ 김장하기에 좋은 시기

○ 올해 김장하기에 좋은 시기는 경남내륙지방에서는 11월 하순, 경남동해안

지방에서는 12월 상순～중순 전반, 부산과 경남남해안 지방은 12월 중순

또는 그 이후이며, 평년과 비슷할 것으로 전망됨.

지역구분 2010년 김장 예상시기

경남서부 및 중부내륙지방 11월 21일～11월 30일

동해안 지방 12월 1일～12월 15일

남해안 지방 12월 15일 이후

지역별 김장 예상시기

주요도시 김장시기 예상일

※ 김장하는 시기는 일 최저기온이 0℃ 이하, 일 평균기온이 4℃ 이하로 유지될 때를 적정

시기로 보고 있음.

※ 일반적으로 김장을 너무 늦게 할 경우에는 갑작스런 기온 하강으로 인해 배추와 무가

얼게 되어 제 맛을 내기가 어렵게 될 가능성이 높으므로, 주간예보 등 수시로 발표되는

일기예보를 잘 활용하여 김장 시기를 선택하는 것이 중요함.



○ 김장시기 예상도

○ 평년 김장시기(1971~2000년 기준)

지역 평년 김장시기 지역 평년 김장시기

부산 1/10 합천 11/28

울산 12/12 밀양 12/1

통영 1/8 산청 12/1

진주 12/1 거제 12/17

거창 11/21 남해 12/17

[첨부] 참고자료 : 최근 기상특성과 향후 전망, 김치의 영양학적 의미



[첨부] 참고자료

□ 최근 기상 특성과 향후 전망

○ 11월 상순에는 찬 대륙고기압의 영향으로 평균기온이 평년보다 1.9℃,

최저기온이 평년보다 1.0℃ 낮았음.

○ 11월 중순에는 고기압의 영향으로 맑은 날이 많겠으며, 기온은 평년과

비슷하겠음. 하순에는 대륙고기압의 일시적인 확장으로 추운 날씨를

보일 때가 있겠으며, 기온은 평년과 비슷하겠음.

○ 11월 하순에는 찬 대륙고기압이 일시적으로 확장하여 추운 날씨를 보일

때가 있겠으며, 기온은 평년과 비슷하겠음.

○ 12월 상순과 중순에는 찬 대륙고기압이 일시적으로 확장하여 기온이 큰

폭으로 떨어질 때가 있겠으며, 기온은 평년과 비슷하겠음.

□ 김치의 영양학적 의미

○ 김치의 영양가는 김치 제조시 첨가되는 재료에 따라 기본적으로 영양

가치가 변하고, 발효 중의 영양소 변화는 숙성조건에 따라 달라짐. 김치의

주재료에는 생리적 조절 작용을 하는 물질들(비타민, 무기질)의 함량이

높은 특징을 보임.

－ 김치의 재료 중 배추는 저열량 식품이고, 멸치젓과 굴은 단백질과 지

방질 함량이 높으며 무기질(칼슘(Ca), 인(P))을 많이 포함하고 있음.

또한 주로 녹색이나 황색, 적색을 띠는 배추, 파, 당근, 고춧가루 등에는

비타민 A와 카로틴이 많이 포함되어 있고, 젓갈류 등의 해산물에는

비타민 B 성분이 많으며, 배추와 고춧가루는 비타민 C의 주공급원임.

※ 김치 숙성기간에 따른 비타민 함량 등의 변화결과에 의하면 김치를 2～7℃에서

2～3주간 숙성시켰을 때에 김치의 영양가가 가장 높다고 함.

○ 김치는 유산균에 의해 발효 되면서 젖산을 비롯한 유기산이 생성되며,

부수적으로 발생하는 이산화탄소(CO2)는 김치의 상쾌한 맛을 지배하는

대표적인 성분으로 알려져 있음.

○ 김치는 저열량 식품으로 당과 지방질 함량이 낮고 식이섬유소와 발효 중

생성된 유기산 및 유산균은 정장작용, 변비 예방과 대장암 예방 효과가 큼.

또한, 당과 콜레스테롤 흡수를 저하시켜 당뇨병 및 혈관 질환에 관련된

성인병 예방에도 중요한 역할을 함.

< 부산대학교 김치연구소 홈페이지에서 발췌 >


